[bookmark: _Hlk176161698]하늘부모님이 예비한 한민족
1-1) 하늘부모님의 천지창조와 아담과 해와
[bookmark: _Hlk181040764]하늘부모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식물, 해와 달,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늘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 살 수 있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이러한 하늘부모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자녀가 되어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하늘부모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복귀섭리 역사를 펼쳐 나오셨다.
1-2) 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 동쪽으로 향한 셈족
[bookmark: _Hlk181040904][bookmark: _Hlk181116194]아담과 해와의 후손 중 노아의 아들인 셈(Shem)은 셈족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을 통합한 셈족과 셈의 후손들중 일부는 서쪽으로이동하였으며,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어 아시아에서 문화와 종교를 이루며 살았다. 하늘부모님은 인류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이상 실현을 위하여 셈의 후손 중 서쪽방향에서는 유대민족, 동쪽에서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 

1-3)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동이족과 <한[韓]씨왕조> 형성
[bookmark: _Hlk181040985][bookmark: _Hlk181223396]셈족의 후손 중 동아시아로 이동한 한 부족은 바이칼지역를 지나 북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정착하여 한(韓)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북만주에 정착한 이들은 동이(東夷)족으로서 <한韓]>씨 왕조를 형성하고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내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시원을 이룩하였다. 셈족으로부터 출발한 이들의 문화와 신앙은 여러지역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독특한 종교적 전통과 제의를 형성하여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전설, 제의의식으로 남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늘부모님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시원이 되는 한씨왕조를 통해 한반도의 한민족에서 독생녀이며 태초부터 예비된 우주의 어머니가 탄생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셨다.


1-4)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제천의식과 제도
한민족은 하늘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늘을 숭배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가무를 즐기는 문화를 이루었다. 특히 하늘부모님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천의식을 드렸는데 고조선은 천손(天孫)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개국(開國)하였으며 풍년과 비를 기원하는 가운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 등의 제천의식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일년의 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아 하늘부모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가족과 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를 지냈다. 고대 왕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天子)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신화적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한반도의 고대 왕조에서는 왕궁에 하늘을 모시는 신녀를 두어 하늘의 계시를 듣고 신의 뜻을 해석하고 확인하였으며 그들의 예언이나 신탁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곤 하였다. 또한 농경철이나 전쟁 전후에 신녀의 제사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한반도내 고대왕조에서는 신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치와 사회적으로 ‘하늘’을 모시는 문화를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형성해 왔다. 
1-5) 하늘부모님이 예비한 민족
[bookmark: _Hlk181130992]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부모님께서 예비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천손사상을 가졌다. 천손사상은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로, 하늘을 공경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화목한 가족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다. 한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되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의 계승자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하였다.
1-6)	청주 한씨
[bookmark: _Hlk181041357]한국의 다양한 성씨들 중에서도 청주 한씨와 남평 문씨는 하늘부모님이 준비한 가계이다. 청주 한씨의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한반도의 청주 지역에 정착하여 가문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화들은 각 성씨가 하늘부모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부모님의 자녀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bookmark: _Hlk181041369]

[bookmark: _Hlk181134115]1-7)	청주 한씨에 대한 기원전의 기록 과 건국
[bookmark: _Hlk181134158]청주 한씨의 시조인 한란은 천손으로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명을 받아 땅으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임무를 부여받았다. 특히 한란은 혼란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하늘부모님의 명을 받아 인간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후 한란은 청주지역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정착하게 되었으며 가문을 이루었다. 이후 청주한씨는 천손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2.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뿌리

2-1)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고대 한국의 신앙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해온 다양한 신화와 제의로 가득하다. 이러한 신앙은 한민족의 삶과 문화,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건국신화로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는 천손사상을 담고 있다. 하늘부모님은 한(韓), 한(汗), 환(桓) 등으로 한민족의 기원신화, 고조선의 건국신화 속에 표현되고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와 한씨(韓氏) 성의 기원도 그와 연관된다. 


우주와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지극히 크신 한분 하늘신(한님, 하날님, 한울님) 환인의 아들 환웅(桓雄)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환웅은 환인에게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 3천의 무리를 이끌고 만주평원과 한반도를 잇는 태백산(지금의 백두산)의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신시(神市)를 세웠다. 환웅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농업, 의학, 법률 등을 가르치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실천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인류보편적, 모든 인류가 바라는 하늘부모님의 뜻으로,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한민족의 정신적 지표가 되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 사람이 되고자 환웅에게 빌었는데 “신령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곰은 여자의 몸이 되어 잠시 사람으로 변한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

단군은 한민족의 시조로 홍익인간(弘益人間) 뿐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한다는 재세이화(在世理化), 도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以道與治),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光明理世)의 이념을 주창하였다. 단군은 이러한 평화이념을 중심하고 고조선을 다스려,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며 모든 인류가 바라는 보편적 평화를 창조하는 한민족 비전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이요, 우리 나라는 한 나라요, 우리 문화는 한 문화”(함석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뼈대요 바탕에 하늘부모님 신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 무속에서는 천지왕으로, 후대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온 뒤 제, 상제, 제석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하였으나, 하나님(하늘부모님)에 대한 신앙은 한민족의 심성과 역사 속에서 몇천 년 동안 뿌리내려왔으며,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와 남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용기로 평화와 공존을 사랑하는 나라와 문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한민족은 천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뿌리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같은 마음의 뿌리를 <한마음>이라고 하며,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한국인의 정서에 깔려 있는 이러한 ‘한마음’은 ‘하나됨’, ‘유기적체적 의식’,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한마음’에 바탕을 둔 평화와 공존의 사상과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은 하늘부모님께서 한반도에 하늘의 뜻과 일치된 인물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왔다.
2-2) 마고신화와 바리공주신화
[bookmark: _Hlk183870849]한민족의 신화 중에서 마고신화와 바리공주신화 등의 여성신화도 있다. 마고는 마고할미라고도 불리는 여신으로 여성의 창조적인 힘과 신성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으며 자신의 힘을 무당에게 내려주고 승천하였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마고신화와 유사한 설문대할망 신화가 내려오기도 한다. 이 신화에서 할머니는 크다는 뜻을 지닌 우리말 ‘한’과 생명의 뿌리를 뜻하는 ‘어머니’를 합쳐서 만든 말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하늘어머니가 계셨음을 묘사해주고 있다.
바리공주는 한 왕의 일곱 번째 공주로 태어났으나 버려져 한 노부부의 딸로 자랐다. 어느 날 왕과 왕비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저승의 생명수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섯 공주들은 모두 저승에 가길 거부하지만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구하기 위해 저승에 가서 생명수를 구해와 부모를 살린다. 이후 바리공주는 하늘의 뜻과 땅 위에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무(당)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이러한 여성신화에서 여성신은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며 생명의 근원에 있는 신적인 존재이며,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고 새 생명을 주면서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무당(여성 샤먼)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한민족은 단군신화를 중심한 남성중심의 하나님 즉 아버지하나님 더불어 여성신화를 통해 어머니하나님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신이 부모로서의 완전성을 드러 날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여왔다. 

2-3) 천제문화와 정안수
고대 문화는 종교적 제의를 중심으로 꽃피었기에, 한민족의 문화는 하늘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중심한 천제(天祭)문화였다고 할 수 있었다. 하늘부모님에 대한 제사는 사람들을 하늘과 소통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대사회에서 마을과 나라 단위로 한민족을 결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민족의 고대 역사에서 고조선 뿐 아니라 부여·고구려·가락·신라 등 상고대(上古代) 왕국의 시조왕들은 하늘에서 강림한 천손이자 지상 나라의 왕으로서 천제단을 쌓고 햇곡식과 맏가축의 제물과 북과 피리 등을 사용한 가무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다. 


또한 정안수(井安水)를 바치는 의식도 고대로부터 가내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표시이자 정화의 의미로 행해졌다. 정안수는 맑은 우물물로, 이를 떠서 하늘에 바치며 기도하는 의식은 하늘의 신성함을 기리고 인간의 소망을 전하는 중요한 제의였다.
[bookmark: _Hlk178606289]
이러한 의식은 한민족이 스스로를 천손민족(天孫民族),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믿고 있었고, 하늘의 뜻을 삶 속에서 마을과 나라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수한 햇 곡식과 맏물의 제물과 예술적 몸짓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새벽 첫 의식으로 하늘에 인사를 올리며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전통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단군신화와 여러 신화, 제사문화에서 잘 드러나며, 한민족은 하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케 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문화와 민족성을 이루어 나왔다. 


[bookmark: _Hlk181265369]2-4) 천문에 밝은 한민족과 첨성대 
한민족은 자신의 근원인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천문에 밝았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이러한 한민족이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첨성대는 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의 과학적 발전과 천문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 뿐만 나니라 첨성대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을 뜻을 알고자 했던 종교적 의식의 장소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첨성대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신앙적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늘부모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천문학적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였다. 즉 하늘과 인간과 땅(자연)을 우주를 구성하는 세 원리인 천지인 삼재로 여기고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도덕적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3. 하늘부모님 나라를 대망해온 민족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부모님의 꿈이 이뤄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사상(大望思想)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다.

3-1) 불교의 정토사상과 미륵불
부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이상세계)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정토사상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신라에서부터 매우 번성하며 하늘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이 표출되었다. 불교에서 미래에 이 세상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을 종식시키기위해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부처인 미륵불도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여러 역사적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한민족은 미륵불이 나타나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백제때 창건된 김제 금산사와 더불어 신라의 최초의 절이었던 흥륜사(興輪寺)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는데 여러 승려들이 이 미륵불 앞에서 대성(大聖)이 화랑으로 화신(化身)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원하였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는 죽은 아이를 묻었던 땅에서 미륵석당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조신(調信)의 설화가 내려온다. 고려시대에는 미륵을 신봉하는 법상종을 중심으로 현화사에서 매년 미륵보살회와 미타불회 등이 개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숙종 때 여환(呂還)이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트렸다. 여환은 무리를 모아 역모를 준비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비가 오지 않자, 아직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포기하였다. 

 비록 여환의 거사는 실패하였으나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흉년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미륵신앙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이후에도 미륵불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원과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 그에 기반한 민족성을 형성하였다.


3-2) 군자의 나라와 성인(聖人)의 이상

고대 중국의 문헌(<산해경>)은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 박애, 예의, 청렴, 자존 등 군자의 덕을 말하였다. 이러한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인(사랑)으로 수렴되며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이루고 있다. 유교에서 성인은 천명을 받들어 도덕적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전설의 임금인 요(堯)·순(舜)과 유가(儒家) 사상을 형성한 공자(孔子), 그리고 공자(孔子)가 이상으로 삼은 주(周)의 문물과 제도를 마련한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등을 성인으로 숭앙(崇仰)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 즉 예악(禮樂)과 제도(制度)를 제정한 사람이고 또 뒤에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 최고의 윤리가치인 인의도덕(仁義道德)의 도(道)를 구현한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숭앙되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유교의 성인을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대표적인 성인인 공자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려 하였다. 이처럼 군자국의 천품을 가졌던 한민족은 유교적 성인의 이상을 추구해오면서 하늘부모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3) <정감록>과 <격암유록> 등의 예언서
이밖에도 한민족은 정감록(鄭鑑錄)과 격암유록(格庵遺錄)과 같은 여러 예언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언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에 성군(聖君)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 후기 거듭된 병란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민족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뿌리깊은 마음을 반영하였다. 

<격암유록> 역시 조선 중기의 학자인 격암 남사고가 쓴 예언서로, 정감록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함께 성군의 출현, 세상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격암유록은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으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신앙심을 자극했다.


3-4) 동학과 천도교의 개벽사상

 19세기 중반 서양의 침략 속에 나타났던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도 이러한 한민족의 하늘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다. 동학은 19세기 중반 최제우가 보국안민(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함)과 광제창생(인간을 두루 구할)의 길을 찾아 구도를 시작한 뒤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고 창시된 종교로, 선천시대의 운이 쇠하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운세가 열린다고 가르침과 ‘시천주(侍天主)’사상, 즉 인간과 모든 천치만물이 ‘하늘주인(한울님)을 모시고 있어 귀하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동학은 하늘부모님을 인간의 마음 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사회 개혁을 추구했다. 동학의 교리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천도교는 동학농민운동이 좌절되고 일제 강점기가 접어들 때, 이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중심역할을 했던 손병희가 동학을 발전시킨 체계화한 종교이다. 천도교는 시천주, 사인여천(事人如天) 등 동학의 교리를 계승하여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의 종지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자아완성, 사회적으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천도교는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하여 항일독립운동 뿐 아니라, 농민운동, 여성운동, 어린이 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한울님께 정성껏 마음을 고하는 심고, 시일기도, 청수의례 등 생활의례 가운데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민족의 천손의식을 확장시켜 모든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후천선경의 세계를 염원한 천도교 역시 하늘부모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늘부모님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 세계적인 도의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신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은 언젠가는 하늘이 예비한 인물이 한민족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과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면서 평화이상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해 나왔다.



4.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문화와 전통 

늘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늘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정과 정절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전통이었다.

4-1) 효정과 조상 공경 
한민족의 효정은 육신의 부모에게 보은(報恩)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만 하는 인륜의 근간이자 자기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공경하는 자존의 근본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효정은 또한 어버이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다. 1973년 런던을 방문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해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 문화”라고 극찬하면서, 이러한 효정이 한민족의 기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민족의 효정은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표현으로, 고대 사료와 문헌에도 귀감이 되는 효행담, 효행설화가 비중있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부모를 공경해온 한민족은 유교 성인들이 가르친 삼강오륜의 으뜸을 효로 여기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효를 실천하기에 힘썼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신체를 귀히 여기고 입신양명하여 기쁨을 돌리고자 위해 노력하였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조석으로 부모의 심기와 이부자리를 살피는 문안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보살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모시는 시묘살이를 하고 기일 제사를 정성껏 올리며 부모와 조상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황희(1363–1452) 정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효자였다. 부모가 연로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며 효를 다하였다. 3년간의 시묘살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정을 실천하고자 한 한민족의 전통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는 심청이 이야기는 한민족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이러한 심청의 효성으로 부녀가 상봉하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된다. 부모를 위한 지극한 자녀의 효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한민족의 효정이 얼마나 강한 지 알 수 있다.

 조상을 공경하고 시묘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늘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이다. 또한 이러한 효(孝)의 실천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4-2) 순결과 정절의 문화 
한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과 정절의 문화를 가졌다. 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멀리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중심한 생활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삼았다.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순결과 정절의 본보기를 보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현명하고 어진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유덕하게 양육하며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역할을 다하였다. 
 
 신사임당(1504-1551)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그녀의 순결과 정절은 한민족의 여러 여성들을 대표한다. 신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림에 등장하는 풀과 곤충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축복결혼(草蟲圖)가 알려져 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면서 현모양처(賢母良妻)로서 가르침과 덕행을 널리 알렸다. 신사임당은 자녀교육을 직접하면서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도록 교육하였다. 아들 이이가 밖에도 놀 때에도 산천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학문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쳤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아들 율곡 이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하였다.
맹모삼천지교 이야기의 맹자 어머니에 버금가는 한석봉의 어머니는 한석봉을 엄격하게 교육하며 그의 성공을 도왔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가난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석봉이 조선 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순결과 정절의 전통은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한 수많은 열녀담, 열부전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 전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정절과 신의를 지켰다. <춘향전>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정절을 지킨 여인들의 삶이 담겨 있다.

 춘향은 관기의 딸로 태어나 양반인 이몽룡과 비밀결혼을 하였지만 고을 수령으로 온 변사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락이 없는 이몽룡을 버리고 변사또를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온갖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춘향은 정절을 지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지킨 춘향은 결국 과거급제하여 돌아온 이몽룡과 사랑을 이루며 결혼한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에는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부부애의 덕과 충절이 담겨 있다. 
하늘부모님은 한민족에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한마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류보편적인 ‘가족관계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신명(神明)’을 형성케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모시는 효정의 심정을 발전시켜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내적 기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속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실 수 있는 효의 문화, 하늘을 모시는 가정문화, 그리고 하늘을 모시는 부부의 문화, 하늘을 모시는 자녀양육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창조하는 힘을 발현시켜 내는 민족성 형성하여왔다. 

5.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발전시켜 온 역사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외부의 침략에는 하늘부모님이 선택하신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 왔다.
5-1)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백의민족 
예로부터 흰 옷을 즐겨 입는다 하여 한민족은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 불렸다. 중국 고대 사서와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지내며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제천(祭天)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빛(광명)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늘부모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준다. 한민족은 고래로부터 절제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흰 옷을 즐겨 입으며 순수와 평화를 사랑하였다.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평화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와 인류애를 중시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 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였다. 이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에 항거하는 상징으로 백의를 더 많이 입기도 하였다. 정결과 결백, 천손의 선민의식, 외세에 대한 저항 등이 담긴 백의문화는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5-2)	자주성을 유지발전시켜 온 역사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등의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많았다. 한민족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원수를 되갚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민족이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는 ‘공의(公義)의 한 마음’이 되어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은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612년)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늘부모님께 기도하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고, 뛰어난 전술로 수나라 군대를 격퇴했다. 을지문덕의 용맹과 지혜는 고구려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신앙심은 후대의 군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보다 앞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374-413년)은 외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내부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며 민족의 번영을 추구했다. 광개토대왕은 한민족 국가의 강대함을 중요시하며, 한민족의 자기결정권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고구려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만큼 인상적인 통치를 이끌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강감찬(姜邯贊) 장군도 거란의 침입에 맞서 1019년 귀주대첩을 펼칠 때 하늘부모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다. 그의 전략적 지혜와 용기는 고려를 지켜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고려 후기 강성해진 몽고(원)로부터 압박과 간섭을 받고 마침내 침입을 당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된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은 호국의 염원을 간구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여 항전의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삼별초 등의 피어린 항쟁을 통해 외세로부터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에 나라를 지킨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킨 영웅으로 전투를 임할 때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병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그는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늘부모님의 가호를 보여주었다. 

5-3)	승병과 의병의 참여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복수나 침략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애호의 심성을 가졌으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의로운 용기’를 내 자발적으로 나섰다. 고려시대 삼별초뿐 아니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정규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승병과 의병 등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종교인이었던 서산대사(西山大師)와 사명대사(四溟大師)는 “극악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로 시작되는 격문을 보내 승병(僧兵)을 모아 전투에 임했다. 승병들은 하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으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승병 외에도 많은 의병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의병은 주로 국난에 처했을 때, 민중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들의 활약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의병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임진왜란(1592-1598)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곽재우(郭再祐)는 ‘홍의장군’으로 불리며,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기습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고경명(高敬命)은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김천일, 조헌 등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하였다.

 
의병들은 정부나 관군의 도움 없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라 지형을 잘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활용했으며 기동성과 유연성을 살려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였다.
 
승병과 의병들은 한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하늘부모님이 택하고 예비하신 민족과 나라를 불의한 외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러한 공의로운 희생과 용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5-4)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이러한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이회영, 안중근, 유관순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한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공의롭게 바쳤다. 
이회영(李會榮)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기독교를 받아들인 신실한 신앙인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하늘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항일의병을 위한 자금을 후원을 시작으로 집안의 노비를 모두 면천시키고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중근(安重根)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가이기전에 하늘부모님을 믿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는 등 평화의 이상과 비전을 가진 평화운동가였다. 그는 하늘부모님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유관순(柳寬順)은 1919년 3‧1운동 당시 18세의 어린 소녀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순국하였다. 그녀는 이화학당 고등부를 다니면서 감리교 신앙을 하였으며 하늘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다. 강한 신앙의 힘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에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감옥에서 만세를 선창하며 저항하였다.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순결한 정신으로 용감히 저항한 유관순의 용기와 희생은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신채호(申采浩)는 일제강점기시기 ‘朝鮮上古史’를 통해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선민으로서의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하여 한민족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나가는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늘부모님은 한민족이 국가적으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민족 전체가 절대자를 중심한 신심(信心)으로 ‘한마음’이 되어 신앙적, 사상적으로 뭉쳐 ‘공의로운 정의’의 정신으로 ‘한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이끄셨다.


6.	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문화

한민족은 선민으로 뛰어난 창조성으로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어 나왔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6-1)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담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 한글
6-2)	발달된 과학기술
한민족은 천문학, 인쇄술, 의학,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하늘부모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알고 깨우쳐서 조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찬란한 족적들이었다.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대부터 천문학에 밝았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조와 기능이 정교하여 당시의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발전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태조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제작하였다. 하늘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로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과 행정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세종대왕은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혼천의 (渾天儀)를 제작하였다. 혼천의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여 별자리, 행성의 궤도, 일식과 월식 등을 예측하였다. 
[bookmark: _Hlk179100002]
[bookmark: _Hlk181042881]이러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발명된 앙부일구(仰釜日晷)는 북반구의 위도에 맞게 설계되어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해시계로 한국의 독창적인 시간 측정 도구였다. 자격루(自擊漏)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을 울려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이다. 자격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며, 이는 당시의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며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고유한 천손문화였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여 널리 알리고자 인쇄기술을 발전시켰다. 신라시대까지 목판인쇄술을 발전시켜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였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해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신자들이 쉽게 불교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12세기 말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 서양보다 200여 년을 앞서 <상정고금예문>을 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전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을 받았다. 이 책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약 78년 앞선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보다 앞서 발전한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전했던 계기가 당시 종교적 진리로 믿었던 불법을 전파하려는 데 있었던 것은 하늘부모님이 한민족을 통해 참부모를 보내고 참진리를 전파할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한민족은 창조성을 발현시켜 백성(민중)을 위한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백성과 민중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왔다.

6-3)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농업기술
한민족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업서적을 출판하고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서적은 농사직설(農事直設)이다. 이 책은 1429년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정초(鄭招)와 변효문(邊孝文) 등이 편찬하였는데 중국의 농업 서적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측우기(測雨器), 수표 등 농업기술을 발전시켰다. 측우기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장영실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이다. 측우기는 일정한 크기의 용기에 강우를 받아들여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농업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측우기의 발명은 조선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표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구로, 한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후 강의 수위를 기록하여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온 한민족의 전통은 현재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데까지 전승되었다.


6-4)	한민족의 아름다움을 담은 청자와 백자

한민족은 맑고 푸른 하늘과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아 일상생활에서 향유하였다. 고려의 청자는 맑고 푸른 색감으로 유명하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고려청자는 철분이 포함된 유악과 가마의 환원소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맑은 비취색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한 상감기법으로 그 가치를 높였다. 조선백자는 청자보다 더욱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백색에 담았다. 고순도의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백자는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은 하늘을 부모로 모시고(애천) 백성을 사랑(애인)하고 위하고자 하면서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애국)를 형성해 나가는 심정문화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다.

7.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 기대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사상과 종교적 전통은 독생녀와 재림메시아 탄생을 위한 한민족 차원의 민족적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불교, 유교, 그리고 민족종교 및 기독교 등은 모두 한민족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여러 종교적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

7-1)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불교: 통합과 희생의 종교문화형성
한민족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사상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세계적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꽃피웠다.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번성한 후 한민족을 대표 하는 한 종교가 되었고, 종교적 구도생활의 본보기가 되어 정신적,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라의 학자였던 최치원(崔致遠, 857-908 이후)은 유교와 불교, 도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유불선 통합사상을 제시하였으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각각 화쟁사상과 화엄종을 주창하며 불교의 통합과 체계를 잡았다. 조선시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국가를 위해 승병을 이끌고 나섰으며 일제강점기 승려였던 한용운은 불교유신론을 통해 타락한 한국불교를 개혁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7-2)	도덕적 수양과 사회질서를 강조한 유교 
유교는 조선시대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어, 사회적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鄭道傳, 1342-1389)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조선의 선비들은 인격수양에 힘쓰면서 동시에 가정적 이념에 기초한 윤리적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bookmark: _Hlk181268691]특히 동방의 주자라 불린 이황(李滉, 1501-1570)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이론을 발전시켜 성리학의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사단칠정론을 통해 인간본성에 대한 유교사상을 더 깊이 발전시켜, 주자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성리학 체계를 구축한 <성학십도>로 집대성하였다. 또한 유교서원을 세워 많은 인재를 교육하였으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하나)에 집중하여 심신 일체를 추구하는 경(敬)사상으로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고 실천하여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솔선수범하는 사표가 되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이(李珥, 1536-1584)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과 ‘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의 이론으로 보다 기를 중심한 성리학을 발전시켰고,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많은 학생들에게 유교의 기본 이념과 도덕적 수양법을 알렸다. 이는 인간이 개성완성의 길을 찾아가는 종교적 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유교는 가정단위의 효의 개념을 사회국가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사회질서를 구축하였다. 

7-3)	애민정신을 발전시킨 실학자들

조선 후기에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민족의 애민사상을 발전시킨 실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柳馨遠, 1622-1673)과 이익(李瀷, 1681-1763) 등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 후기 서학과 기독교를 받아들며 주재천인 인격적 상제를 도덕적 주체로 회복시키고자 했던 실학의 대가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며 조선 후기의 유교개혁사상을 주도했으며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지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 이러한 애민사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뿐 아니라,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백성들의 입을 옷을 개선시킨 문익점(文益漸, 1329-1398)과 자신의 사재를 들여 사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달래강에 다리를 놓은 조한준 등의 여러 선조들의 삶 속에 전승되어 온 것이었다. 

7-4)	유(儒)·불(佛)·선(仙) 사상의 융합과 발전

한민족은 유교와 불교, 도교를 수용하여 그 본연의 순수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회통과 일치, 화합을 추구하며 발전시킴으로써 종교화합의 생활과 문화를 이루어왔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유교와 도교와 함께 수용되어 구도를 통한 마음의 자유를 추구한 한민족의 영성에 영향을 주면서, 윤리적 이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유교, 자연의 도와 일치된 삶을 추구한 도교와 함께 조화로운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 종교로 자리 잡았으나 유교와 도교도 함께 공존하면서 일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었지만, 불교와 도교의 영향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치와 연루된 갈등의 시기들은 있었지만, 한민족의 종교문화는 한 종교가 국가 이념이 되더라도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배제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늘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7-5)	동학을 중심한 민족종교의 융성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후기 전래된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동학이 등장하였다. 최제우(崔濟愚, 1824-1864)는 유불선 사상의 통합 위에 제세구민(濟世救民)의 뜻을 품고 구도 끝에 하늘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아 1860년 서학(西學: 천주교)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제창, 동학이라 이름 지었다. 

최제우는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니, 한울님을 마음을 모시고, 또 사람과 천지만물을 하늘처럼 모시라는 ‘시천주(侍天主), ‘천심즉인심 오심즉여심(天心卽人心, 吾心卽汝心)’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하고 최제우, 최시형의 사상을 계승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아니된다는 ‘인내천(人乃天)의 원리를 종지로 삼았다. ‘인내천’의 원리는 하늘의 마음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의 이념 즉,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자는 이념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과 평등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나철(1863-1916)의 대종교(大倧敎), 강일순(1871-1909)의 증산교 (甑山敎),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의 원불교 (圓佛敎) 등 많은 민족종교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민족종교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한민족이 지상에서 새로운 참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민족의 단결과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7-6)	한민족 부흥을 노래한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
인도의 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시상자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하늘부모님을 모셔온 한민족이 깊은 종교심과 문화적 전통 위에 부흥하여 세계를 밝힐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시를 쓰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희망을 잃고 있던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일깨우는 힘을 준 시 <동방의 등불(The Lamp of the East)는 독생녀 강림하는 날 한민족이 아시아의 등불이자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면
그 빛은 온 세계를
비추어 나가리라. 



이렇듯, 한민족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며 공생(共生)과 공영(共榮)의 가치를 보다 성숙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개인, 가정, 사회적 차원의 구원 그리고 초종교적 종교일치와 통합의 전통과 문화를 민족적 차원에서 기대를 조성하여 나왔다. 이를 통해 하늘부모님은 하늘이 보내신 참부모를 중심하고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한민족의 종교적 전통을 통해 종교화합과 통일을 성취해나갈 전통과 기반을 만들어 나오셨다.

8.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 기반

8-1)	유대민족에서 기독교문명으로 

하늘부모님은 당신이 선택하여 세운 선민 유대민족을 통해 4천년동안의 복귀섭리의 승리적 기대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섭리적 중심인물들과 유대민족이 섭리적 책임을 못해 독생녀를 보내시는 섭리가 좌절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오마’하셨고, 다시오셔서 예수님때 탄생하지 못한 독생녀를 찾아 어린양혼인잔치를 하시겠다고 성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하늘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유대민족에서 그를 대신한 기독교를 세워 나가는 섭리로 전환하여 독생녀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기독교 문명을 세워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지만, 가톨릭을 중심한 서구문명은 인간중심의 제도로 흘러가고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전 세계를 사랑하는 선교를 하지 못하고 식민지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문명을 세우고 말았다. 
[bookmark: _Hlk181043823]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등 책임을 하지 못하자 하늘부모님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중심역할을 할 개신교를 세우시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셨다. 1543년 칼빈의 ‘기독교강해’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400년후 1943년 초림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의 영적기대를 조성하였다. 

[bookmark: _Hlk180618150]또한 1560년에서 1660년까지 청교도운동이 일어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교회를 개혁하는 신앙운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타락한 인간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며 인간적 공적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였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8-2)	기독교의 영적각성운동과 선교

이러한 청교도 정신은 미국의 확장과 산업화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전 등으로 계승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적각성운동(Awakenings)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1850년부터 시작된 제3차 대각성운동은 여러 교파가 참여하여 초교파적으로 일어났으며 평신도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중생과 성결로 교회에 헌신하면서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드와이트 무디(Dwight Lyman Moody)는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자원해서 해외선교를 나갈 것을 설교하였다.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면서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성경무오설을 믿으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가졌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결의한 젊은 청년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게일(James Gale),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등의 선교사들이 이러한 영적 부흥운동의 열기를 안고 한국으로 왔던 것이다. 

8-3)	선교사 없이 선교된 한국의 기독교 

한민족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사상과 문화가 있었기에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에 앞서 한민족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먼저 가톨릭은 중국을 통해 이익과 안정복 등이 학문적 관점에서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공부를 한 기반 위에 1784년 이승훈이 이벽의 지도에 따라 중국으로 가서 첫 세례를 받았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가지 않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직접 세례를 받으러 신부를 찾아온 전대미문의 사례였다. 이후 한국 최초로 1845년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선교 활동을 펼치다 1846년 순교하였다. 이후 조선시대 가톨릭 신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다. 특히, 19세기 초중반의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병인박해(1866) 등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 이러한 순교에도 불구하고 하늘부모님에 대한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였고,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한글 성서번역이 이루어져 복음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가 고종에게 선교를 허가받기 전 이미 서상륜이 만주에서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 세례를 받은 후 신약성서를 번역하고 전도하여 1883년부터 소래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883년 일본에서 개신교에 입교한 이수정(李樹廷)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글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등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를 통해 한민족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재림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비로소 하늘부모님이 준비해오신 한민족의 기대와 기독교 기반이 통합 연결되도록 섭리를 이끌어나오셨다.

8-4)	평양대부흥운동과 한민족의 오순절 성령부흥


하늘부모님은 당신이 길러나오신 한민족 선민의 문화적 기대위에 서양 기독교의 승리적 기대를 연결시켜주셨다. 한민족은 조선왕조의 종교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늘부모님이 접목시켜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작은 부흥운동은 평양으로 확산되었으며,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회개와 영적 갱신을 강조하여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체험하였으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새벽기도회와 정오기도회, 부흥회 등에서 통성기도를 통해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였는데 이들은 성령의 강림과 체험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한 많은 이들이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했다.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한 이러한 오순절 성령부흥의 불길은 1920-30년대에는 김익두 목사, 이용도 목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를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계기가 되어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부흥운동을 이끈 길선주 목사는 평안남도 안주 출신으로 1905년 장로로서 새벽기도회를 최초로 시작하고 사경회(성경공부를 통한 영적부흥집회)를 이끌면서 신앙부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한 뒤 서울까지 부흥의 불길을 전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33인으로 참여하는 등 한민족의 각성을 위해 일하였고, 굳건한 재림신앙과 ‘종말’관을 가지고 한민족에게 하늘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소망’을 심었다.


평양대부흥운동으로 하늘부모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일제의 박해와 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신실한 믿음으로 재림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어린양잔치의 한날을 예비하고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 

19세기말부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한반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근대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복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는 평양대부흥운동을 보고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군대와 군함보다 능력이 더 강한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증거하였다. 그는 1918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림운동을 전개하면서 1919년부터 1920년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는 가장 선명하게 세계역사에 나타났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해질것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민족과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교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예언하였다. 
Since the late 19th century, Japanese Christians have also made active efforts to spread 
한민족사에 드러난 기독교의 역사는 독생녀와 재림메시아 탄생을 위한 종교적 기반과 신앙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다양한 기독교적 경험과 영적 갱신 운동은 한민족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구원과 희망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bookmark: _Hlk176178383]9.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 기대

9-1)	민족의 자주독립과 ‘한(韓)’ 정신 계승
유대민족이 로마제국의 통치를 받던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였던 것처럼 한민족 역시 일제의 강점으로 고통 받던 중에 민족적 국가적 고난 속에서 신령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생녀와 재림메시아 탄생을 위한 내적 기대가 조성되고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외적 기대가 조성되었다. 

[bookmark: _Hlk181195620]독립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담에서 미국의 월슨 대통령이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민족자결주의를 제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민족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중국길림)’, ‘2·8독립선언서(일본동경)’, 그리고 ‘3·1독립선언서(서울)’인 3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1919년 2월 이승만을 위시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통해 ‘한(韓)’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에 드러난 ‘한(韓)’의 정신은 조선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는 삼한三韓의 땅으로 국초(國初)에 천명(天命)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大韓)’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不可)한 것이 아니며,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날을 기다렸다(고종실록 36권)라고 하면서 ‘한(韓)’으로 국호를 정한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bookmark: _Hlk181112293]이승만과 민족지도자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통해 우리 대한은 예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며 이민족의 한(韓)이 아님을 주창하고 반만년 역사의 내치와 외교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한 권한이요 백만방리(百萬方里)의 높은 산과 아름다운 물은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으로 선언하면서,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만방과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으로서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의 한(韓)으로 만방에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민족의 정통성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한(韓)’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고종의 ‘대한(大韓)’과 ‘대한독립선언서’의 ‘한(韓)’의 정신은 1948년 이승만과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국호를 제정하는데로 명확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은 뜻을 모아 세계에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하고자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어 한민족의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독립선언서는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독립운동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 주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106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900여 명이 사망하고 4만 7천 여 명이 구속되었다. 한민족은 1919년 3월1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주독립을 선포하면서 폭압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본연의 도덕적 각성과 평화국가를 향한 열망을 구체화하였다. 한민족은 3·1운동를 통해 ‘평화’와 ‘하나된 민족적 공의’를 중심한 정체성을 찾고,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은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이루기 위한 민족적 운동을 넘어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통합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킬 독생녀 탄생의 국가적 기대를 조성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면서 <한(韓)씨왕조>로부터시작된 <한(韓)>의 역사가 독생녀탄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9-2)	3.1운동과 종교적 기대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운동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종교는 민족종교인 천도교로 대표인 손병희(孫秉熙)와 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최린(崔麟) 등의 천도교 중진들이 먼저 뜻을 모았다. 이들은 평화적인 비폭력시위를 통해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국권반환 요구서 등을 작성하고 거족적(擧族的)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독교·불교 등 각 종교 단체 및 유림(儒林)을 망라하는 종교지도자들을 민족 대표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다.

이승훈(李昇薰)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에 합류하면서 교회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한용운(韓龍雲) 등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초종교적인 협력과 연합이 이루어졌다. 민족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와 불교 등이 동참하여 출발한 3‧1운동의 열기는 전국적인 열기를 모았으며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족적인 통합과 화합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민족의 국가적 기대 위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종교인들의 일치와 화합을 통해 평화로운 한민족의 열망과 꿈이 모아지고, 항구적 평화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갈망하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종교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9-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한국 최초의 민주 공화정 정부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bookmark: _Hlk181087704]1942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 정부 인정을 공식 요청하였고, 4월에 중국의 정식 인정을 받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국가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1943년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적 기반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수립을 통해 독립을 열망해온 민중들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은 조선패망후 나라를 잃어버린 한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나라 창건에 대한 희망을 주고, 독립을 위한 투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하늘이 예비한 선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이 되었으며 1942년 세계적으로 공식인정을 받게 되어 1943년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적 기반이 되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정체(政體)의 근본토대를 형성하였다.
9-4)	한민족 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기대
[bookmark: _Hlk181099509]1942년 1월 1일, 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은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을 조인하였다. 이 선언은 추축국(樞軸國)에 대항하는 공동의 전쟁 목표와 전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평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한민족을 비롯하여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국가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도 현실화될 수 있었다. 이후 1943년, 추축국(樞軸國)의 중심국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가 대패하면서 연합군이 하늘편의 승리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독립에 대한 기대를 키워갔다.

[bookmark: _Hlk183966402]1942년 하늘이 세운 연합국의 선언은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전쟁을 통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 인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질서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겠다라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차원의 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치와 파시즘의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인류의 평화와 통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통합을 지향하며 전 세계가 협력하여 항구적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열망을 세계적 차원에서 출발할수 있도록 하여 독생녀 탄생의 외적인 세계적 기대를 조성하였다. 


상해임시정부 조직이 이루어졌듯이, 1943년 여성독립운동가 50여 명이 모여 상해임시정부의 대한애국부인회가 재결성되었는데 대부분 기독교 여성들이었다. 하늘부모님은 이러한 세계적인 내외적인 기반 위에 독생녀 현현을 준비해 오셨다.
9-5)	한국전쟁과 유엔 16개국의 의로운 참전

 독립을 위한 국가적 기대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여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물러간 대신 한반도에 연합국의 미소양국 군대가 주둔하였고 모스크바 3상회의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정하면서 남한과 북한은 미군과 소련군 주둔 하에서 우익과 좌익, 반탁과 찬탁으로 갈려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김구 등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남북한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국이 되었다. 

[bookmark: _Hlk181113433]1950년 김일성의 북한정권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을 침략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지원요청으로 UN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여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였으며 그 기세로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거쳐 북으로 진격하여 10월 13일에는 흥남까지 밀고 올라갔다. 중국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해야 했던 국군은 38선을 두고 치열한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 끝에 53년 3년여 만에 전쟁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을 하였다. 

[갭션 / Capti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during the Korean War (15 Sep 1950)

하늘부모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정권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고 독생녀가 스스로 결단하여 참어머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보호양육하기 위해 하늘부모님이 역사하셔서 세계적 차원에서 유엔의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하였고 하늘부모님의 나라와 독생녀를 지키기 위해 의로운 피를 흘렸다.   

10. 독생녀를 맞기 위한 계시와 준비

10-1)	일제의 신사참배와 믿음의 기대
일제강점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아시아 전역으로 식민지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을 전쟁기지로 삼고 수탈을 이어갔으며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등으로 한국 국민들과 한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극도의 탄압을 이어갔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 이후로 대구와 평양 등지에 11개의 신사를 세웠고 1918년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 부르는 거대한 신사를 착공하여 1925년 완공하면서 한민족의 얼과 혼을 단절시키려 하였다. 조선신궁 완공 후 조선총독부는 헌법으로 모든 종교는 천황 아래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지식인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다가 1931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가 이단숭배이자 민족의 혼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제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수감하면서 탄압하였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타협하여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나, 순수한 신앙을 고수한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거부하여 수감 중에 고문으로 죽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 이를 피해 산중이나 지하로 숨어든 기독교인들은 간절하게 하늘부모님께 기도하였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전통과 정통성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10-2)	하늘의 계시와 신령공동체 

하늘부모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통해 기독교가 고대하던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일본의 엄혹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창조역사이래 한민족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주관의 어린양 혼인잔치를 할 것이라고 하늘부모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기독교 단체들이 나타났다. 

한반도 서쪽에는 여성형 신령공동체가 나타났는데 성주교의 김성도, 복중교의 허호빈, 여호와의 부인으로 불리던 박을용, 동쪽의 남성형 신령공동체로는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등이 나타나 기독교의 신령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하늘부모님은 이러한 신령공동체를 통하여 ‘남성중심의 성령’운동을 넘어 실체성령 독생녀 탄생을 준비하는 기대를 조성하여 나왔다.

10-3)	신령공동체의 정성의 기대를 받은 가문

독생녀 탄생을 위한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의 신령공동체 참여와 정성 신령공동체의 정성의 기반은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으로 이어졌다. 특히 홍순애 대모님은 19세까지 장로교를 다니다가 조원모 할머니의 인도로 신령공동체와 인연된 후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헌신하였다. 

대모님은 19세에 신령역사를 일으키는 황국주 전도사 일행을 따라 안주에서 신의주까지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 강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계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조원모 할머니와 1933년부터 3년간 이용도 목사의 새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였다. 또한 1936년부터 8년 동안 김성도 부인이 인도하는 성주교단을 다니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1944년부터 4년 동안 김성도의 사명을 계승한 허호빈의 복중교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동참하였다.

이렇게 대모님이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조원모 할머니의 적극적인 인도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원모 할머니는 적극적인 성격의 신여성으로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홍순애 대모님이 집을 떠나 전도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였으며 김성도 부인을 찾아가라고 먼저 권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모님이 성주교단과 복중교에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하기도 했다. 독생녀 참어머님의 탄생과 양육을 도운 것 역시 조원모 할머니였다. 기독교와 신령공동체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모녀협조의 기대 위에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인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이후 독생녀 참어머니를 중심한 창조이상완성 섭리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0-4)	새예수교회에서 만난 홍순애 대모님과 한승운 대부님

한승운 대부님과 홍순애 대모님은 새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만났으며 1934년 3월 5일 새예수교회 선도감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으며 하늘부모님은 어린양혼인찬지의 신부 독생녀를 6천년동안 예비하신 가운데 이 가정에 탄생시킬 것을 최종인침하셨다.


한승운 대부님은 기독교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던 중 1933년 이용도 목사가 새예수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참여하여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성형 신령공동체를 대표하는 이용도 목사, 이호빈 목사 등과 교류하며 새예수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을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대모님과 대부님 두 분은 새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 결혼하였기에 결혼 이후에도 가정생활보다 신앙생활을 우선하였다.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홍순애 대모님은 교사였던 한승운 대부님을 따라 집을 떠나야 했지만 대모님은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에 몰두하였다. 한승운 대부님 역시 이러한 대모님의 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독생녀 강림을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준비하였다. 


[bookmark: _Hlk179280006]11.	천주성혼(어린양혼인잔치)과 참부모 현현

[bookmark: _Hlk181109703][bookmark: _Hlk181041147]하늘부모님의 꿈은 아담과 해와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늘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성혼식을 올린 뒤, 참가정을 이루어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참가정 실현의 꿈은 연장되었다. 하늘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어 어린양혼인잔치를 통해 하늘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2천 년 전 복귀섭리의 기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마리아 요셉가정, 사가랴, 세례요한 등 중심인물이 책임을 못하고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생녀를 보낼 수 없었다. 하늘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예비한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2천 년의 기대 위에 독생녀를 보내주셨다. 또한 재림메시아로 문선명 참아버님을 소명하여 1960년 어린양혼인잔치를 올리며 참부모가 현현하게 되었다. 

11-1)	독생녀의 강림과 대한민국
[bookmark: _Hlk181223203][bookmark: _Hlk181223129]인류구원을 위한 하늘부모님 섭리의 기대 위에서 1943년 1월 6일 독생녀 한학자 참어머님은 평안남도 안주에 강림하였다. 참어머님은 선조인 조한준 할아버지가 쌓은 공적과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이 독실한 신앙으로 성주교와 새예수교회, 복중교 등 신령공동체에서 쌓은 정성의 기대 위에 하늘부모님의 초림 독생녀로 탄생하셨다.

홍순애 대모님은 한승운 대부님과 혼인한 이후에도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독생녀 강림을 위한 신앙적으로 완전히 분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딸 독생녀 잉태를 위한 기대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신앙적 기대 위에 대모님을 통해 “우주의 여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늘부모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딸”이라는 환시,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는 주위의 증거를 받으며 독생녀 참어머님은 탄생하였다. 이렇게 하여 하늘부모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1차목적을 완성하였다. 특히, 홍순애 대모님은 육신으로 낳은 독생녀를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딸로 완전히 분별된 신앙적 환경에서 양육하여 참어머님께서 독생녀로서의 책임분담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섭리적 소명을 다하였다. 

[bookmark: _Hlk181041043][bookmark: _Hlk181223317]독생녀 탄생 2년후, 1945년 연합국에 의해 한반도는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늘부모님은 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형성케 하시어 택하시고 섭리역사 6천년에 걸쳐 준비하신 가운데 1943년 독생녀를 한반도에 탄생시키셨다. 하늘부모님은 하늘이 예비하신 독생녀를 찾고, 맞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한반도에 연결시키셨다. 그러한 기독교는 성령부흥의 기대위에 독생녀를 찾고 하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독생녀를 맞이할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한반도 최초에 세운 <한씨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大韓> 나라로 통합 할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조선왕조의 패망 후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전세계로 흩어진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기독교를 중심한 민주주의국가, 소련과 공산주의를 중심한 사회주의 국가, 단독 민족국가를 각각 꿈꾸어 나왔지만,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한 국가 창건에는 합의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하늘부모님은 <한(韓)씨왕조>로부터 시작되어 <한(韓)>의 정체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지도자를 중심하고 남한에 1948년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출현시켜주셨다.

국호 대한민국의 <민국民國>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며, 실질적인 국호는 <한(韓)>으로 결정하였다. 이 <한(韓)> 은 한반도 최초의 ‘한씨왕조’와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삼한’을 계승하며, ‘대한(大)韓’은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독생녀를 중심하고 대한민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을 하늘부모님은 나라이름에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이러한 하늘부모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애국가에 담아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운 하늘부모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는 정신을 정립하였다. 

11-2)	한국전쟁과 UN 16개국 참전
1945년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으나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 1948년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으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 다른 체제의 독립된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침략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삼팔선 이남으로 진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였다. 이후 3년 동안 한반도의 남단과 북단까지 전선을 오가며 전 국토를 파괴한 뒤 휴전하였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전쟁으로 발전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은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전면전이었다. 

[bookmark: _Hlk181113391]UN은 한국전쟁에 대응하여 국제 연합군을 조직하였고, 총 16개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소련의 불참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었고 7월 7일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되었다.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배수진을 치고 인천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유엔16개국의 참전은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워 내려오면서 6천년간 섭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탄생시킨 독생녀 참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16개국이 참여하는 UN군을 참전시켰으며, 독생녀 참어머님은 하늘부모님의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었다. 

11-3)	하늘의 보호 속에 중단 없는 절대신앙의 생활 
참어머님은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탄생하신 뒤 하늘 편으로 성별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다. 1945년 해방 된 이후 북한은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해 남하하였지만 절대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은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게 되었다. 

이후 참어머님이 성장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가도록 보호하기위해, 하늘부모님은 3대 독녀를 1948년 북한공산정권에서 벗어나 남하토록 인도하셨다. 그 과정에서 공산군과 국군의 위협을 받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만나기도 하였다. 험난한 남하의 여정 속에서도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 참어머님은 하늘부모님을 향해 길 위에서도 3배 경배를 하였다. 

하늘부모님은 참어머님이 무사히 남하하여 서울의 외삼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으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서울에서 전라도로 피난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셨다. 참어머님은 1‧4 후퇴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제주로 피난생활을 하였으며 생식을 하면서 혹독하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후 춘천에서 정착하였다. 참어머님은 처절한 한국전쟁의 참상을 몸소 깊이 체휼하고 성찰하면서 더 이상 인류가 냉전과 분단,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11-4) 독생녀로서의 책임분담승리 

 하늘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세계적기대, 국가적 기대, 민족적 기대, 종족적 기대와 가정적기대의 승리위에 참어머님은 어릴 때 조원모 외할머니와 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중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통해 하늘이 인도하시는대로 성장을 해 나오셨다. 그리고 독생녀로서 탄생하여 창조원리에 따른 제1축복을 완성하는 ‘순결과 정절’의 개인적 책임분담을 완성승리하셨다. 

드디어 1959년 가을이 지나는 갈 무렵 하늘부모님은 참어머님께 직접 나타나시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라고 하시면서 독생녀로서 책임분담완성하신 참어머님을 어린양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인침하셨다. 이로써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택함의 2차목적을 완성하셨다. 


11-5)	어린양 혼인잔치와 참부모 현현

어린양 혼인잔치는 성경에 재림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로 기록되어 있다. 어린양잔치란 하늘부모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하고 참된 부부가 혼인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의식으로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의미하였다.

참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늘신부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며 조원모 외할머니와 홍순애 대모님의 지극한 신앙생활 속에 가정적인 기대를 준비해 왔다. 하늘부모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절대신앙과 절대복종, 절대사랑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혀 오던 중 성혼식이 가까이 왔다는 계시를 받고 무아의 경지에서 기도하였다.

1960년 2월 26일 독생녀 참어머님은 재림메시아 참아버님과 상면하였다. 재림메시아 참아버님은 16세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재림메시아로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양 혼인잔치 승리와 재림의 목적인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 기독교와 국가적 기반 조성 책임을 완성해 나오셨으며, 참어머님은 하늘이 예비하신 한민족가운데 독생녀로서 탄생하시고, 하늘부모님으로부터 어린양혼인잔치의 신부로 인침받으신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여 어린양 혼인잔치에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이후 4월 11일(천력 3월 16일) 역사적인 참부모님 성혼식을 거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늘부모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완성기적 목적을 완성하고,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실현하였다.

11-6)	성혼식의 섭리적 의의
성혼식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어린양잔치의 성취로서 창조본연의 아담과 해와가 참부모로 현현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은 아담과 해와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늘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성혼식을 올린 뒤 참부모가 되고,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참가정 실현의 꿈은 연장되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구원섭리역사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어린양잔치를 통해 하늘가정을 다시 세우고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천년전 예수님은 하늘이 준비한 신부를 찾아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어야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다시 오게 되었다. 하늘부모님은 독생녀를 보내시고 재림메시아와 성혼하여 어린양혼인잔치를 하도록 하였다.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인류역사상 전인미답의 완성기 섭리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구약과 신약의 섭리를 종결짓고 성약시대를 출발하는 자리이며 하늘부모님을 중심하고 참부모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혈통을 정착시켜 창조이상인 참부모이상의 완성시대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늘부모님과 인간이 부자지관계의 인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사랑과 혈통이 지상에 안착하게 되어 구원섭리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창조본연의 신천신지가 열리게 되었다. 


12.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섭리

12-1)	축복을 통한 인류구원의 길

성혼식 이후 참부모님은 인류의 참된 부모 자리에서 인류를 중생 구원하기 위한 축복결혼의 길을 여셨다. 축복결혼은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참된 혈통을 받은 자녀로 전환시켜 주는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 차원의 대역사이며 인류사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타락인간의 원죄 청산은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성혼하시어 현현하신 참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생, 거듭남의 의식이며 가장 큰 축복이며 은사이다. 하늘부모님을 중심하고 남성과 여성이 축복결혼으로 참가정을 이루어 타락과 무관한 원죄 없는 자녀를 번식하면 이상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1961년 36가정 축복식을 시작으로 2000년 4억쌍 축복식과 2001년 세계평화축복식, 초종교 성직자축복결혼식, 영계축복식까지 참부모님께서 주관하신 축복결혼을 통하여 국가와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온 인류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한가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12-2) 참부모님의 생애노정과 구원섭리
참부모님은 하늘부모님의 실체대상으로 승리하시고 가정적 사위기대를 완성하셨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의 이상을 따라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지상에 정착시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확장시키는 조건을 세우며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평화이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참부모님께서는 복귀섭리의 진전에 따라 각 시기에 맞는 탕감조건을 세워 승리하시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12-3)	미국을 중심한 세계구원 섭리 

특히 1971년 미국으로 세계선교본부를 옮기신 후 40여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권을 중심한 평화운동과 참가정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참부모님은 ‘미국을 살리러 온 소방관이자 의사’로서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미국의 건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공산주의 근절을 위해 승공운동을 전개하시고, 민주세계를 결집시켰으며 원리의 말씀으로 청년들을 교육하시고 기독교의 사먕을 대신하여 종교화합에 진력하였다. 1974년 매디슨스퀘어가든, 1976년 양키스타디움, 워싱턴 모뉴먼트 등 기념비적인 대회를 거행하고, 공산주의 종언을 위한 결정적 기여하신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선교와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천주사적인 승리의 기틀을 견고히 구축하였다. 

12-4)	냉전종식과 평화통일운동
참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하늘부모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보시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승공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계 가인형 대표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사탄세계의 재림주형 인물인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나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신 기반위에 평화의 물꼬를 열어 주셨다. 이후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한반도 통일을 시작으로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통일운동을 전개하시고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신통일세계를 위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2-5)	천일국 개문과 천일국 안착선포
참부모님은 일생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한을 해방하고 인류구원, 항구적 평화이상세계완성을 위한 대장정을 걸으셨다. 특히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선포하신 뒤 12년 동안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 창건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셨다. 

천지부모천일국개문축복성혼식, 천주천지부모평화통일축복가정왕 즉위식, 천정궁입궁 천주평화의왕 대관식, 만왕의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섭리를 승리하시며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주권과 국민, 국토를 준비하시고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열어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과 하나되어 실체말씀으로 정착된 것을 천주에 공표하셨다. 

이러한 승리적 기대위에, 참부모님께서는 천주적 차원에서 ‘참부모사명승리완성’을 공표하셨고, 2012년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독생녀 참어머님은 천지인참부모님의 실체로서 ‘중단없는 전진’을 선포하신 뒤 2013년 기원절 선포를 통해 천일국을 당당히 개문하시고 실체 천일국 안착완성 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육 천년 만에 초림 독생녀로 현현하신 참어머님은 천일국 개문이후 중단없는 전진을 하시면서 잃어버렸던 하늘부모님의 이름을 밝혀 공표하시고, 3대 경전 편찬, 천일국 헌법을 제정하는 등 천일국의 전통과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또한 원모평애장학원과 천주평화사관학교를 통하여 천일국 안착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과 더불어 참부모님을 절대중심한 참가정 3대권안착을 위해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셨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평화사상을 선양하고 미래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선학평화상을 제정하여 시상하였다. 

특별히, 독생녀 참어머님께서는 모래폭풍이 부는 것과 같은 형언할수 없는 고난의 섭리환경가운데 홀로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7개국과 대륙, 7개종단 복귀섭리를 끝내 승리하시고 하늘부모님께 봉헌하셨다. 

이러한 승리노정 위에 2020년 기원절 7주년, 참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늘부모님으로 안착하시는 천일국 안착섭리 승리를 천주에 공표하시고 전 인류를 자녀로 품으시고 영계까지 포괄하는 하늘부모님성회의 큰 우산을 펼치셨고, 하늘부모님 성회를 통해 기존에 은폐되고 온전히 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하늘부모님의 완전성을 실체적으로 온 우주에 드러내셨다. 


12-6)	천보가정 입적과 전통상속

[bookmark: _Hlk181135102]참어머님은 영계의 참아버님과 천지인참부모로서 일체권 섭리시대를 경륜하면서 모든 축복가정들이 인류를 대표하여 효정을 전수받고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은 천보가정(天寶家庭)으로 입적할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주셨다. 

하늘부모님의 뜻을 위해 살아온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인류 앞에 자랑하는 축복가정이 되어 참부모님을 닮을 수 있도록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다. 천보가정은 하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본연의 순수하고 순결된 가정으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축복가정이 천보에 등재되어 책임을 다하는 가정으로,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복받은 입장에서 대를 이어 영원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셨다. 

12-7)	천심수행과 퓨어워터의 산실, 천심원 섭리
참부모님은 천일국 안착 승리를 위해 HJ천주천보수련원의 정심원을 천지인참부모님의 승리권과 철야정성의 토대 위에 2020년 천보축제 축승회에서 천심원으로 개명하고, 세계정성의 중심본부, 천일국 정성과 영적 섭리의 본전으로서 천일국지도자와 축복가정 영성계발의 본전으로 축복하여 주셨다. 
천심원은 축복가정이 하늘부모님의 심정, 천심과 공명할 수 있고 정성과 기도로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여 천심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산실이다. 또한 지상의 실체성령 참어머님이 역사하시고 영계의 참아버님이 역사하시는 천심원의 철야기도와 영성수련, 교육 등을 통해, 참부모님께서 퓨어워터로서 순수하고 순결한 하늘와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직접 양성하고 천일국의 백성을 사랑으로 주관하시며, 천일국의 환경권을 넓혀가고 계신다.

13.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세계
13-1)	천원궁 입궁의 의미 

[bookmark: _Hlk181134928][bookmark: _Hlk181134800]천원궁은 하늘부모님이 거하시는 천일성전이자 천지인참부모님이 전 세계의 인류를 직접 치리하는 천일국 중앙청으로 지상에서 승리하신 참부모님이 하늘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직접주관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출발점이다. 천원궁은 6천년 만에 찾아온 새창조시대에 지상에서 승리하신 참부모님이 하늘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기 위해 직접 건축하여 봉헌해 올리는 하늘부모님의 집이자 성전이다.

인류역사 이래 최초로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거행하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2025년 거행된다. 입궁식이 거행되면 창조 이전부터 인간과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었던 하늘부모님의 꿈이 마침내 실현된다. 창조 이전의 밤의 무형의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체를 쓰고 낮의 유형의 하늘부모님으로 현현하여 천일성전에 입궁하시게 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천년만년 자녀인 인간과 더불어 사시며 지상세계를 직접 치리하시게 되는 것이다. 하늘부모님이 승리하신 참부모님과 재창조된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상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셨던 창조의 청사진이 실현되게 된다. 이렇게 천원궁은 하늘섭리의 알파요오메가로서 천주의 실체적 중심자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로 나가는 영적, 지리적 시작점이다.
13-2)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한가족 이상완성
하늘부모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이자 한 가족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하늘부모님과 혈통이 연결되고 신인애일체를 이룬 심정문화세계는 참사랑으로 서로의 심정이 통하는 세계이다. 즉 하늘부모님을 향한 효정으로 국가와 인종, 종교와 문화의 장벽 없이 모두가 서로 위하고 참사랑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화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하늘부모님이 바라는 인류한가족의 이상은 전쟁이 없고 분쟁과 갈등이 없는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을 위해 축복가정은 하늘부모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신종족메시아, 천지인참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종족의 모델적 이상가정이 되어 종족과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천보가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기반을 통해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전해 참가정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천일국 실체화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3)	천원궁을 중심한 아벨유엔섭리의 완성

참부모님은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정치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셨다. 1945년 출범된 유엔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지만 강대국들이 국가들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평화세계를 이룰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유엔이 국가의 장벽을 넘어 세계평화를 우선시해야 하는데 자국의 이익에 함몰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부모님은 2000년 8월 18일 유엔본부에서 아벨유엔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현재의 유엔을 하원의 입장에 서고 종교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종교유엔이 아벨유엔으로 상원 입장에 서는 구상이었다. 유엔에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여 국가 중심의 유엔의 운영체계를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2003년 아벨유엔 본부를 한반도의 판문점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해 10월 국경선 철폐를 선언하였으며 2007년 9월 23일에는 아벨유엔 창설대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새로운 유엔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천주평화연합(UPF)를 창립하시고 하늘부모님이 뜻하시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오셨다. 천원궁은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종교인들과 의인들이 신통일세계 실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는 아벨유엔의 중앙청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아벨유엔섭리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승리하신 천지인참부모님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절대주권이 실체적으로 안착하고 하나님나라의 실체적인 치리시대가 시작된다.

13-4)	전 세계의 중심이요 본향 천원단지 

참부모님은 1960년대부터 인종과 문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이 함께 모여 사는 천일국 공동체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청평호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정성을 쏟아오셨다. 참어머님은 천원궁을 중심으로 청평을 본연의 에덴동산, 이상공동체의 모델로 세우고자 천원단지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천원단지는 하늘부모님의 참사랑을 받은 선민인 한민족이 사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이상공동체의 원형이 될 것이다. 천원단지를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민족에게 전해지고,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을 향한 효정이 전세계로 전해지는 평화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13-5)	신통일한국을 통한 신통일세계 개문

한민족은 역사의 여명기부터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선택되고 준비된 민족으로, 고난 속에서도 선민의 정체성을 지켜 왔다. 착하고 의로운 심성, 평화를 애호하는 마음으로 초림 독생녀와 재림메시아가 천주적 성혼을 통해 참부모로 현현하실 수 있는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한민족이 세운 한국은 참부모가 오신 나라로서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신통일한국을 이루어 유대민족과 기독교가 꿈꾸던 가나안 복지로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자 본향으로서 신통일세계의 영원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위하고 또 위하는 참사랑의 심정문화, 효정문화의 발원지가 되고 구심점으로 빛날 것이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창조주 하늘부모님이 뜻이 비로소 성취되는 곳, 모든 문명과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인 태평양 문명권의 중심 한반도! 한민족의 터전에서 하늘부모님의 조국광복을 맞이한 하늘부모님의 나라, 하늘부모님의 세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신기원이 열리리라! 독생녀 탄생을 위해 예비되어 독생녀가 현현함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 한반도! 6천년간의 기다림가운데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를 맞이하고 천지인참부모님을 통해 거듭나 이 땅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인류는 소망과 기쁨과 환희로 에덴동산에서 하늘부모님이 꿈꾸었던 창조본연의 새로운 시대를 노래하게 되리라! “끝”

